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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18) 제주도 서부 해안지역 염지하수 부존 특성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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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대부분의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들은 제주도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나, 최근에는 제주도 서부지역(대

정읍 지역)에서도 다수의 양식시설들이 위치하여 2011년도 가뭄 시에는 다수의 담수 지하수 관정에서 염소
이온농도가 기준치인 250 ㎎/L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. 이는 가뭄 시 다수의 관정에서 다량의 지하수
를 연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제주도 서부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염지하수 관정 개발 또한 염소이온농도 증
가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서부 해안지역(무릉리)에서 담·염수 부존 특성을 확인하
고, 염지하수 관정 개발과 관련한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 설계 방안 및 시공 방법, 염지하수 개발 가능여부 등
을 검토하였다.

2. 재료 및 방법
본 제주도 서부 해안지역(무릉리) 염지하수 부존 특성 및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는 조사·연구용으로 시추

된 시추공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. 시추공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98-2번지에 위
치하며, 시추공을 중심으로 반경 1.0 ㎞를 조사·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. 본 조사·연구에서 담·염수 
부존 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, 심도별 EC·온도 검층이 가능한 CTD-Diver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, 지표에서 
지표 하 20 m 내외구간, 20-38 m, 38-50 m, 50-60 m 내외구간까지 NX Size로 시추 후 굴진수를 토출시키
고, 매 1 m 내외 간격으로 심도별 EC·온도 측정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3.1. 시추공 지하수위 
지하수위가 G.L 10.35 m에 관측되었는데, 해수면 상부 EL.±1 m 내외 선상에 지하수위가 형성되는 해안저

지대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, 본 조사지역에서 10.35 m 내외에서 수위가 형성된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
판단된다. 또한, 조사지역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, 조석에 의한 영향으로 소폭의 수위변동이 있는 
것으로 조사되었다. 

3.2. 시추공 전기전도도
본 연구의 조사·연구 대상지역은 염수지하수(고염분)와 담수지하수 부존 구간이 뚜렷이 구분되는 수직적 

분포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, 동부지역과는 다른 부존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(담수지하수 → 염수지하수
(고염분) → 담수지하수 형태). 따라서 담수의 유입을 최소화 하고, 염수지하수(고염분)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
수 있는 굴착심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, 조사·연구 대상지역에서 굴착심도는 지표 하 48 m 내외 구간
까지만 시행하여야함을 알 수 있었다.
 
4. 결론 

제주도 서부지역에서 염지하수 개발 시에는 상부에 분포되고 있는 담수대수층 차단뿐만 아니라, 하부에 
분포하고 있는 담수대수층 이전까지만 지하 굴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. 그러나 일반적인 지하
수 착정장비로는 본 조사·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부존 형태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, 가능한 한 염지하수원 개
발사업 이전에 지질·지반조사용 시추장비를 이용한 시험 시추가 필요하며, 시추 및 EC 검층 등의 결과를 바
탕으로 염지하수 관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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